
   “예뻐지고 싶다.” 여자라면 누구나 
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 

다. 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‘美’를 
추구한다고 생각한다. 비록 외형적 

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더 많은 가치 

를 부여하는 사회적 풍조는 썩 마음 

에 들지 않지만, 솔직히 나도 이런 사 

회의 풍조에 휩쓸릴 때 가 있었다. 

   필자가 고등학생 때 방학이 끝나 

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반에서 한 
둘씩 쌍꺼풀이 생긴 친구들이 있었 

는데, 자연스럽게 잘 된 친구들은 
매우 부럽기도 했었다. (심지어 어느 
병원이냐고 물어 본적도 있다.) 그렇 

지만, 여기 저기 눈치 보는 새가슴 

인지라 학기 중에 할 용기는 도저히 
없어 어영부영 시간만 지났다. 그러 

다 수능이 끝나고 절친한 친구 두
명이 성형이야기로 수다 꽃을 피우

며 곧 병원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는

소식에, 자연스레 합류하게 되었다.

  그 당시의 나는 진지하게 성형을 
고민하기보다 그저 친구들이랑 
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. 

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
같이 호박죽을 먹으면서 붓기를 뺄 
거라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. 
물론,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인지라 
쌍꺼풀이 있는 큰 눈에 대한 갈망도  
매우 컸었다는건 부정할 수 없다. 

  쌍꺼풀 수술은 크게 두 가지의 방 

법이 있는데 흔히 눈을 살짝 찝는 걸 

로 알려져 수술 티가 덜 나고 회복 기 

간이 짧은 편인 매몰법과 피부를 절 

개함으로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회 

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인 절개 

법이다. 나와 친구들은 모두 매몰법 

을 선호했고 그 당시 친구들과 여러 
병원을 수차례 방문했지만, 모든 의 

사들이 하나같이 나만 눈꺼풀이 
불룩하고 지방이 많은 눈으로 매몰 

법이 불가한 상태라 꼭 절개법을 해 

야 한다는 암담한 소식을 전했다. 
(심지어 필자는 켈로이드 체질의 민 

감성 피부라 절개법으로 수술하면 
흉터가 그대로 남을 거라고 성형을 
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의사 

도 있었다.) 앞서 말했지만 여기 
저기 눈치 보는 새가슴인지라, 흉터 

가 아물지 않은 눈보다는 나의 작고

못난 눈이 더 나을 것 같아 포기했다.
이 때 성형 수술도 부작용을 감수 할
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

다. 

    그 때 당시에는 눈이 좀 더 커지면, 
지금보다 좀 더 예뻐지면, 더 행복해 
질 것만 같았다. 왜냐하면, 세상엔 
단지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
사람에게 관대해지거나 혹은 외모 

가 상대적으로 딸리는 사람에게 언
어폭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난하

는, 즉 외모로 그 사람의 사회성을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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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 

이다. 하지만, 28년 살면서 필자가 
느낀 하나의 진리는 그런 사람들은 
어딜 가나 존재한지만 그런 사람들 

에 의해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건 
매우 불행한 일이며, 이는 불완전한 
행복이라는 것이다. 

  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라. 그리 

고 당신 옆에서 당신을 사랑해주는 

사람에게 물어보라. 그 사람이 당 

신을 사랑해주는 이유가 오로지 당 

신의 외모 때문일까? 물론 외모라 

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지도 모 

른다.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

이, 그 사람인 이유는, 그 사람의 외 

모가 예쁘거나 잘생겼기 때문이 아 

니다. 부모가 자녀가 단지 잘생겨 

서, 혹은 예쁘게 생겨서 사랑하겠 

는가.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사 

랑하는 이유는 필경, 바로 ‘그 

사람’이기 때문일 것이다.

 2018 OCTOBER / CREDO MAGAZINE
135    




